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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BC, 하이테크 수출 덕에  

한국 경제 성장 하방 위험 일정 부분 상쇄 전망   

 

HSBC는 한국 경제가 하이테크 제품을 전 세계에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입지를 갖춘 덕분에 

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성장 하방 위험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 

또한 여러 환율 상승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

투자자금 유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  

 

이 같은 경제, 환율 전망은 HSBC코리아에서 3월 13일 오후에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

‘2025 글로벌 경제외환 전망 세미나’에서 제시되었다.  

 

프레데릭 뉴만 아시아 최고 이코노미스트 겸 HSBC 아태지역 글로벌 리서치 공동 총괄은 “한국 

경제는 AI 열풍에 필요한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을 전 세계에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독특한 

입지 덕분에, 갈수록 심해지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성장 하방 위험을 일정 부분 상쇄할 

수 있을 것이다“라고 전망하며 “한국 은행의 금리 인하 또한 가계 소비와 투자 회복을 도울 

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말했다. 

 

조이 초 HSBC 아시아 외환 리서치 총괄은 “원달러 환율은 작년 12월 말  최고 수준에서 일정 

부분 회복되었다. 그러나 아시아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, 글로벌 주식시장 

변동성,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, 내국인의 해외 주식 채권 투자,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등 

여러 원화 가치 하락 요인 또한 상존한다”고 전망하며 “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올 하반기에 

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(WGBI)에 편입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

것이다”고 말했다.  

 

피터 김 HSBC코리아 대표 겸 뱅킹 총괄은 이날 개회사에서 “고조되는 글로벌 정치경제 갈등 

때문에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.  안보 체계 변화, 글로벌 공급망 재편, 무역 갈등 등 

여러 중대한 대외적 상황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흐름을 

제대로 전망하고 기회를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”고 언급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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